송영주: 안녕하세요
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
저희는 송영주
(눈치)
트리오입니다
(유쾌발랄 트리오 그 잡채)
지금 이 앞에
음악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 책이 있는데요
저희가 랜덤으로
주어지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
Q. 무대 위의 순간들 중에서,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?
가끔은 큰 무대에서 많은 관중들이 있을 때
공연하는 것도 좋지만
정말 서로 눈을 맞출 수 있는
(눈을 마주치며 교감할 수 있는 공연)
가까운 곳에 관객들이 있을 때
서로 눈이 마주쳤는데
그 눈가에 이렇게 촉촉해 있는
그런 눈을 봤을 때
그 모습이 저한테는
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
(다음 주자에게 빠른 토스)
(흥미로운 질문 발견)
황호규: Q. 노래방에 갔을 때 첫 번째로 부르는 노래는 무엇인가요?
제가 노래방을 안 간 지 한참 됐는데
근데 아무튼 제가 노래방을 가면
(주인을 제대로 찾은 질문)
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긴 합니다
송영주&임주찬: 뭐예요?
황호규: 김동률 씨의
(전 국민 남성들의 애창곡)
<취중진담>
노래방을 보통 가면 제가 좀
(멈칫)
술을 한잔하고서 가기 때문에
송영주: 상상이 안 되는데 한번 가야 되겠네요 들으러
황호규: 셋이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
(급성사된 노래방 회동)
송영주: 가봅시다
제가 <취중진담> 불러드리겠습니다
황호규 씨의 <취중진담>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
다른 분들도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?
임주찬: 같은 질문이요?
(몸이 먼저 반응하는 격한 거부 사인)
노래방이요?
(급하게 떠올려보는 20년 전 기억)
노래방 안 간 지 정말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
여기서 이거 말하면
나이가 걸릴 것 같기도 하고
노래 제목은 모르겠어요
김정민 노래인데
‘네가 없는 이 세상에~’
‘나에게는...’
(급하게 밀려오는 민망함)
(제목 아시는 분 DM 부탁드립니다...)
그 노래입니다
송영주: 저는요
제가
가요 유재하 씨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
유재하 씨 노래 중에
<사랑하기 때문에>, <가리워진 길>
이런 곡들을 부를 것 같습니다
Q. 이번 앨범에서 가장 신경을 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?
제가 작년에
10집 음반 ‘Atmosphere’라는 음반이 발매가 되었습니다
이번 앨범에서 가장 신경을 쓴 포인트는
뭔가 어렵고 복잡하고
우리끼리만 막 소통하고
우리끼리는 막 신났는데
관중들은
‘뭐 하지 저 사람들끼리’
‘자기네들은 신나는데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’
이런 느낌이 되는 게 좀 싫을 때가 많았어요
그래서
재즈가 물론 즉흥 연주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
낯선 음들의 연속이긴 하지만
제가 이번 앨범엔
모두가 들었을 때 편안하고
(같이 듣고 즐길 수 있는 음악)
공감할 수 있는
그런 음반
‘좀 힘을 빼자!’
그런 포인트로 녹음을 했습니다
Q. 내 인생 최애곡 TOP3를 꼽는다면 어떤 노래로 정할 건가요?
일단은
‘Keith Jarrett’의 <My Song>이라는 곡을
제가 정말 사랑합니다
그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
저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음악이어서
<My Song>을 뽑고 싶고요
그리고
‘Bill Evans’의
<Here's That Rainy Day>라는 곡이 있는데요
비 오는 날 들으면 더욱 좋고요
한 곡을 더 택한다면
제 곡을 뽑아도 될까요?
(I LOVE MYSELF)
제 인생 최애곡
<Song In My Heart>로 정하겠습니다
재즈에 입문하려고 하는 초보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곡이 있을까요?
한 곡씩 진짜 추천해 주면 좋겠네요
재즈 입문자에게
있으신가요?
황호규: 저는
‘The Oscar Peterson Trio’의
<The Days Of Wine And Roses>라는 곡을 추천합니다
(격하게 공감하는 부분)
송영주: 저도 이 곡을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던 시절에
길거리를 걷다가
제가 걷다가 멈췄어요
들려오는 그 음악이 바깥으로
그래서 들어가서
(떠올려보는 라떼의 추억)
그때는 레코드 가게가 있었었거든요
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음악이 뭐냐고 물었을 때
바로 이 곡이었어요
그래서 저에게도 되게 인상 깊었던 곡이었습니다
또 있으신가요?
임주찬: 사실 저도
‘Bill Charlap Trio’의
<Live at the Village Vanguard>
라는 앨범이 있는데
제가 그 앨범을 듣고 나서
‘아 나도 재즈를 해야겠다’
라고 생각이 들었어요
너무 아름답고
화려하고
그리고 라이브 앨범이어서
현장에 사운드를 그냥 담은 거예요
그래서 막 사람들 박수 소리도
너무 리얼하게 들리고 그래서
저는 그 앨범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
송영주: 저는
‘Herbie Hancock’의 <Watermelon Man>
또는 <Cantaloupe Island>
이런 곡들이 좀 펑키하기 때문에
처음 들으시는 입문자들에게도
즐거움을 줄 것 같습니다
Q.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나왔으면 하는 뮤지션이 있다면 누구인가요?
저는 최근에
그 이진아 씨의 신보
새 음반을 직접 사인을 받아서 선물을 받고
계속 듣고 있는데요
정말 1번부터 12번 트랙까지 다 즐겨 듣고 있습니다
그래서 이진아 씨가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
또 최근에
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씨의 신보도 듣고 있는데
엄청난 열정이 담겨 있는 앨범이더라고요
그래서 그런 분들이
또 이곳에서 연주를 하신다면
너무 즐겨 들을 것 같습니다
Q. 당신에게 'Tiny Desk Korea'란?
뭔가 소개팅처럼
며칠 전부터 되게 설레고 떨렸던 것 같아요
여러분들 만날 소개팅하러 온 느낌이었고
이렇게 특별한 환경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
설레는 그런 소개팅 같았습니다
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?
임주찬: 막상 와서 보니까
저희가 항상 연주하던 그런 장소 같아요
아무래도 재즈 뮤지션이다 보니까
어쿠스틱으로 연주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
‘아 오늘 또 연주했다’
집 같은 느낌이 드네요
황호규: 저는 사실 타이니 데스크 미국 채널을 되게 즐겨 보고 있었고
(타이니 데스크 애청자)
보고 있는데요
‘평생에 진짜 한 번쯤은 꼭 이 무대에 서고 싶다’
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
타이니 데스크 코리아가 생겨서
생각지도 못하게 빨리 여기 무대에 설 수 있어서
너무 영광이었습니다
그래서...
영광이죠!
송영주: 맞아요 뭔가 이렇게
큰 무대가 아닌
관객이랑 가까이
이렇게 작은 소극장, 재즈 클럽 같은
이런 분위기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
편안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
감사드립니다
오늘 이렇게 카메라 많은 곳에서
연주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
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요
재즈 연주자들에게
재즈 매니아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
이렇게 랜덤으로 다양한 분들에게
저희 음악을 연주를 들려드릴 기회가 많지 않아서
정말 특별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
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트리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
감사드리고요
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
저희는
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
임주찬
황호규
송영주 트리오였습니다
여러분 감사합니다
감사합니다
